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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 최대 조달박람회 中企 450곳 참가 … “수출 계약 100만弗  넘을듯”

조달청 나라장터를 통  상 수  기욡

재를 공급 는 등 나라장터  내 매출

의 확0형 정 를 니다. 스 를 통

 민간 건설사와 엔 니 링 체 실무

욡들을 만나면  판 를 넓힐 수 있을 것

으  기대 고 있습니다.

북9일 코리  나라장터 스  북0북부이 

열린 경기 고양  킨 스  만난 상

민 삼진정밀 문 팀장은 전  기

간 내내 미팅 일정이 다 며 이같이 

말 다. 삼진정밀은 상 수  밸브 웋조

체다. 상 수  밸브 매출이 꾸준한 

운데 왶 플랜  및 전소 등  들

는 수밸브 사 으  장을 진

왔 만 을 넓히는 데 움이 

웂  않 다. 러나 이번  나라장터 

스  참 면  수밸브를 웋대  

알릴 수 있는 기 를 잡게 됐다는 얘기다.

이날 터 내달 부일까  열리는 이번 전

는 내 최대 공공조달 전 라는 명

 걸 게 전 장 곳곳이 참관 으  종

일 웂 다. 코리  나라장터 스 는 

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  웋품이 한

욡리  이는 내 왶일의 조달 전 다.

○역대 최대 규모
조달청 경기  고양  중소기 중

 주최 고 정 조달우수웋품협  

주관 며, 한 경웋신문사  후원 는 

이번 전 는 북000년 욢  올  북부

를 다. 올  사는 우수 조달기  

화확0 (8확8  스)  참 고 이  및 

조달기관 관계욡 북00  명이 온·오프라

인으  대거 참 는 등 대 최대 규

다. 기존 대 최다 규 던 북0부9년(화화0

) 다 참  기 이 더 늘 났다. 난

는 코 나부9 산으  사  열리  

않 다.

우수한 기술  장 진출 기  웂

던 신 웋품이 한욡리  다.   히 

올 는 인공 능(AI) 기반 민원 안내,  무

인 청소  등 첨단 신기술 웋품 사들

이 공공조달 수요를 노리고 전  웂

 참 다는 평 다.  창 벤처관  욡

리잡은 핫 인3테  대표웂이다. 이 체

는 웇 설계한 3테프린터를 내 교 및 

공공기관 등  납품 고 있다. 김 호 핫

인3테 대표는  부00형 산 기술  조달청

의 능 험 사 인증을 다 며  삼

룹 계열사  문의  오는 등 판 를 

넓힐 수 있을 것 으  기대 다.

○해외 바이어와는 화상 미팅
참관 의 눈길을 끄는 러 이디  웋

품이 전   첫날 터 큰 주 을 

다. 신 장관  스를 련한 웋조

체 세이인은 이 좁은 장소  욡동문

을 설치할 수 있는 오토 란스  기술

을 선  좋은 평 를 얻 다. 봇 웋

기술  웇이  문을 설치 으 써 욡동

문을 설치 는 데 필요한 공간을 최소

는 게 이 사의 강웆이다. 진기 세이

인 대표는 장 인용 장실 문 등 공공

설  먼웁 설치한 후 상 용 공간으  

대할 것 이라고 말 다.

이번 전 선 착방 관, 디 털 비

스관 등 기존  던 전 관들  새  들

다. 착방 관은 코 나부9 대를 

 방  및 이러스 진단 등을 할 수 있

는 신 웋품이 출품됐다. 의료진용 방호

을 만 는 스텀프코리 의 정명훈 대

표는 최근 북년 동안 부북0 원 규 의 수출 

실웂을 기 고 있다 며 스 를 계기

 수출 물량을 대할 수 있을 것 으  

기대 다.

전 관 안쪽 는 스텀프코리 처럼 수

출을 표  는 기 을 위한 상담장  

련됐다. 이곳 선 코 나부9 상황  따

라 미  칠  등 부7  화확명의 이

 참 는 온라인 상 상담이 진

됐다. 조달청 외 조달 네 워크를 활용

 이 를 초청 고 우수 조달기 과 부 

대 부 의 상담이 사전  준비된 데 따

른 것이다. 조달청은 이번 스  사

만 참  기 의 신규 수출 계  규  

부00만달러를 넘 설 것으  예상 고 있

다.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날 전 를 방

문한 욡리  중소기 이 외 장

 인정 으 면 웋품의 신 과 께 

정  원의 원이 무 다 중요 다

며 나라장터 스  내 중소기  

신 웋품의 판  될 수 있  원을 

끼  않겠다 고 말 다. 김동현  기자 

한 벤처투욡  L육왶플러스와 

께 내 스  왷 과 투욡를 위

 협 기  고 스  생태계 

활 를 위한 양 (MOU)를 

다.

북9일 한 벤처투욡  따르면 두 

사는 △ 내 왶  벤처기  정  공왶 

및 장 원 △정 통신기술(I독T) 

 벤처 펀  결  원 △착왶니콘 프

워  프  협  등  의

다. 한 벤처투욡는 상·증강현실

(VR∙AR)과 인공 능(AI) 등 I독T, 데

이터, 디 털광고, 린뉴딜(스

빌딩∙ 빌리티), 콘텐  웋욢 등 L육왶

플러스  희 는 분 의 내 왶  

벤처기  정 를 웋공 기  다.

 L육왶플러스는 이를 토대  협  

능 를 토 고 사 ·기술 웋

휴 또는 기술 실증 기 를 줄 예정이

다. 또 L육왶플러스  벤처 펀  결

을 희 할 경우 한 벤처투욡의 멘토 

매칭 펀  웋 를 웂  활용 기  

다. L육왶플러스는 협 이 능한 

사  대  기 소 (IR) 기 를 웋공

고 이들  대한 투욡 토  진 할 

계 이다.  안대규  기자 

한국벤처투자-LG 플러스

망 스타트업 성 협업

고양 킨텍스서 대 최대 규모

17개국 해외 바이어와 상 상담

육I 안내·K방 관 등 선보

조달청 해외 판로 적극 지원

코리아 나라장터 엑스포 개막

김정우 조달청장(앞줄 왼쪽 세 번째)이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서 막을 올린 코리아 나라장터 스포 2021 서 콘크리트 블  제조업체 이노블
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. 왼쪽 두 번째부터 김일환 한국도 공사 부사장, 김 청장,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.  김병언  기자 

“불순물 모두 뺀 순수 오메가3 추출”

에스원 ‘블루스캔’ IoT로 건물 관리

불순물을 두 뺀 

오메 3 만 올  

3북0 원의 매출을 올

릴 수 있을 니다.

장봉근 웋이비케

이  대표(사진)는 

별 된 출 방

을 앞세워 오메 3 장을 선  나

겠다 며 북9일 이같이 말 다. 북008년 설

립된 웋이비케이 은 오메 3 브랜  셀

메  잘 알 져 있다. 난  오메 3

 부부화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  올

는 세  수준의 매출을 기 할 수 있다

는 욡신감이다.

장 대표는 사 출신으  니 의 

버  불렸다. 혈  순환 선  월

한 효능이 있는 니  열매를 욡웂

인 방 으  출한 후 농 , 분말, 잼 

등을 생산 다. 이들 웋품은 건강  관심

이 많은 30대 이상 소비욡 게 큰 인기를 

얻 다. 니  잘나 던 사  의

품 계 스 디셀러인 오메 3  눈을 

뜬 건 우연한 기 다. 는 수많

은 오메 3 웋품이 중  나와 있 만 

왶 과정 의 불순물 왶 문웋  

욡왶 운 것은 거의 다고 봤다 며 완

전히 순수한 오메 3를 만들  기  

결심 다 고 돌 봤다.

장 대표는 꾸준한 연 (R탁테) 끝

 북0부부년 천연 상태  까운 오메 3 

출  공 다. 웋이비케이 이 허

를 출원한 노왶파(무산  필수 방산) 

방 의 출 기술이 원천이 됐다. 는 

노왶파의 심은 오메 3 출 과정

 불순물이 생  않게 는 것 이

라고 다. 러면  왶 온 를 부확~북0

 왶 면  왶 는 압 판 돌출 

높이를 부0㎝  웋한 는 게 심 이라고 

덧붙 다.

웋이비케이 은 초창기 한의원  

원료 태  오메 3를 납품 기 

욢 다. 이후 수요  꾸준히 늘 나

는 등 소비욡 반응이 좋  오메 3 전

문 브랜  셀메 를 론칭 다. 셀메

 매출은 북0부9년 확9 원  이  북0북0

년 부부화 원으  불 났다. 올 는 300

원을 살짝 넘을 것이라는 게 사  

설명이다. 

 수출  진 고 있다. 는 내년  

웋 공장 설립을 완료 고 다양한 태

의 천연 의 품을 본격웂으  생산할 것

이라며 캐나다, 호주, 왶럽 등 천연 의

품  관심이 많은  주요 공략 

장 이라고 다.

플랫폼 사  강 할 계 이다. 웋이

비케이 은 셀메  브랜 를 이용한  

사  고 있다. 웆은 셀메  OO

이라는 상호명을 쓴다.   윤희은  기자 

스원이 건물 관리 장 공략의 고삐를 

죈다. 대  빌딩 위주  대 교, 공공

기관, 대단  파 , 중소  빌딩으  

외연을 대한다는 계 이다.

이를 위  북9일 공 한 스  건물 

관리 솔루션 블루스캔은 안 및 건물 

관리 비스를 결 한 웋품이다. 건물

의 주요 설비  사물인터넷(IoT) 기반 센

를  원격으  이상 왶무를 인

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. 설비  된 

센  건물  이상이 있는 를 감 한

다. 이 게 파 된 이상 상황은 관웋센

터  관찰한 후 고 게 즉  통

는 등 실 간 대응이 능 다는 게 

사  설명이다.

최찬교 스원 인프라 비스(IS)사

장(전무)은 건물 관리  중요한 것

은 센 와 관웋 리고 운  노 우 라

며 블루스캔은 안 계 부위 기 으

 화화년간 웂한 첨단 센  기술과 60

년 의 건물 관리 비스  웂절히 

조 를 이룬 웋품 이라고 설명 다. 이

 고 은 전용 앱을 통  냉난방기, 조

명 설비 등의 원격 웋  능  건물 

관리를 효율웂으  할 수 있다 고 덧붙

다.

스원은 블루스캔이 인건비 담  

줄 줄 수 있다고 다. 센  북화 간 

상주 는 인 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  

인건비 담이 낮다는 얘기다. IoT 기술

을 통  설비 운  간을 조절할 수 있

고 원격 조욢이 능  너  절감 효과

 웂  않다는 설명이다.

최 전무는 동산 투욡펀 (리 ) 

장이 대되면  건물 운  수입  대

한 기대  커 고 있다 며 운용비를 절

감할수  투욡욡 몫을 많이 할 수 

있  리  운용사들의 관심  크다 고 

분위기를 전 다. 스원은 블루스캔

을 앞세워 대  빌딩뿐 니라 대 교

와 공공기관, 대단  파 , 확층 규  

중소  빌딩 등으  공략 장을 넓  

나갈 계 이다. 

스  건물 관리 장은 르게 장

고 있다. 장조사 체 켓앤 켓  

따르면 세계 스  건물 관리 장은 올

 북7조9000 원  북0북확년 부30조6800

원으  불 날 전 이다. 김병근  기자 

특허 받은 오메가3 ‘제이비케이랩’

학교·公기관·아파트로 서비스 대

인건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

대표 상품 브랜드 셀메드

출시 2년 만에 매출 3배로


